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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를 무궁화 중심지로 육성 필요
전라북도 무궁화 재배 전국1위(재배농가의 46.7%, 재배면적 74.9%, 재배수량 65.1%)

관련 국가‧지자체 기관 집적으로 무궁화 체계적 품종연구 및 상품 개발 등 강점 

○ 최근 정부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・관리하고 산업화 등을 

통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「무궁화진흥계획(2018~2022)」을 수

립함에 따라, 전라북도를 무궁화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

장이 제기됐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『전라북도 무궁화 중심지 육성전략』

이라는 이슈브리핑(168호)을 통해 전라북도의 무궁화 재배・연

구・산업화 등 관련 자원 현황과 무궁화 중심지 육성 전략을 제

시했다.

○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무궁화재배 전국 1

위(재배농가의 46.7%, 재배면적 74.9%, 재배수량 65.1%), 지자체 

유일의 무궁화 육종연구 추진, 체계적 품종연구 및 상품 개발・
연계가 가능한 국가 지자체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무궁화 중심

지 조성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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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김수은(창조경제산업연구부) 부연구위원은 “정부에서 무궁화 진

흥을 위한 법・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궁화 진흥사업을 다양

한 방면으로 추진할 예정이고, 충남, 세종, 수원 등 지자체들도 

무궁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”며, “무궁화 재

배・연구・산업화의 최적지인 전라북도를 무궁화진흥의 상징지

역으로 발전시켜 지역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“고 주장했다.

○ 이슈브리핑은 무궁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

다.

첫째, 국립무궁화연구소를 유치하여 무궁화 관련 R&D 강화해야 

한다. 산림청은 국가기관 주도의 무궁화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

할 예정이며, 국립산림과학원과 전북산림환경연구소와 연계한다

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.

둘째, 지역특화산업 연계한 무궁화 산업화가 필요하다. ‘K-Flower

Food Center’설립, 무궁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무궁화테마 다

부처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해 무궁화 진흥의 핵심역할과 고부

가치 창출이 가능하다.

셋째, 전북지역을 나라꽃 관련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. 세계 

나라꽃 테마파크’ 개발, ‘국제 나라꽃 박람회’ 개최 등을 통해 

관광객 유치 및 나라꽃 상징장소로서 위상 제고 및 지역브랜드 

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.

넷째, 전라북도 무궁화 진흥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(가칭 

(재)무궁화진흥원)을 설립・유치해야 한다. 산림청은 무궁화 교

육·인력양성, 무궁화 홍보·보급사업 등 무궁화 진흥사업을 추진

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조직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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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김수은(창조경제산업연구부) 부연구위원은 전북지역을 무궁화중

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

요하다고 주장하였다.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 및 종합계

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, 국가 차원에서는 국화로서의 위상 

제고 및 무궁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나라꽃에 대한 법적 근거를 

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.


